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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꼬이야기>를 통해 
보는 역사왜곡 문제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0

년 센서스는 사상최초로 한국어 응답은 물

론 온라인 응답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센

서스국은 전통적으로 가장 응답율이 낮은

아시안의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아시안

계 센서스 참여 홍보에 관심을 쏟고 있다. 

센서스국은 11월 19일 뉴욕 맨해튼 컬럼버

스서클에서 한국 등 아시안 미디어들을 초

청,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어 사용이 처음으

로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및 전화응답 또한

가능해졌다는 것을 적극 홍보했다. 한국어

외에도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타갈로그

어 등이 새로 도입돼 총 12개 언어로 서비스

에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센서스 아시안 담당 광고 및 홍보회사인

TDW + Co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

에는 제프 베일러(Jeff Behler) 센서스 뉴욕

사무소 본부장, 제니퍼 김 센서스 콘텐츠, 번

역, 푸에르토리코 및 섬 지역 운영부 부서장

, 팀  왕 (Tim Wang)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매사추

세츠 한인회는 미국내 각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영어 교과서 내 한국 역사왜곡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대처하기 위한 강연

회를 12월 13일 저녁 6시 렉싱턴 소재 엘크

스(ELKS)에서 개최한다. (10면 광고 참조)

보스턴총영사관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강연회에서는 유매스 로웰 영어교육

부에 재직중인 김민정 교수를 초청, 대표적

인 영어 교과서 역사왜곡 서적인 <요꼬 이

야기>를 통해 문제와 대안점을 찾아본다. 

매사추세츠 한인회 이재민 부회장은 “

영어교과서에서 일어나는 역사왜곡은 의

도적이라기 보다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

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교정 요청

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

하고 “이번 강연회에서

▶▶7면으로 계속

▶▶2면으로 계속

센서스, 온라인에서 한국어로 참여 가능 
사상 최초로 온라인, 한국어 센서스 참여 가능
센서스, 아시안이 가장 참여율 낮아 불이익
센서스국 아시안계 센서스 참여 적극 홍보

센서스국은 19일 맨해튼 컬럼버스서클에서 한국 및 아시안 미디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표하고 있는 제니퍼 김 운영부 부서장(왼쪽부터)과 제프 베일러 뉴욕사무소 본부장, 웰링턴 첸 차이나타운
지역개발사 전무이사, 팀 왕 TDW+Co의 설립자 겸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민정 유매스 교수 강연회
13일 오후 렉싱턴 엘크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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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학부모들이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는지 대안 부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요꼬 이야기>는 수년전 미국을

비롯해 한국에서까지 크게 화제가

됐던 책이다. <Far From The

Bamboo Grove>란 이 영문 서적

은 저자 요꼬씨가 일제 패망기에

북한에서 일본으로까지 갔던 어릴

때 추억을 소설로 엮은 체험적 영

어 소설이다. 어린 소녀가 어려움

을 겪으며 탈출에 성공하는 내용

이어서 주내 많은 학교들은 이 소

설을 교과서로 활용하고 저자까지

초정, 체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

게 했었다. 

이 책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북

한군과 한국인이 마치 일본인을

박해했던 가해자처럼 그려진다.

따라서 36년간 피해자였던 한국이

한순간 가해자로 둔갑하는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한인 2세들이 마치 한국이 가해자

인 것으로 착각해 아픔을 겪기도

했었다. 

이는 보스톤 인근 셔본에 거주

했던 아그네스 안, 사라 장 등 두 사

람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미국 전국적으로 이슈를 확대시켰

다. 이후 상당수 학교에서는 이 책

을 영어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책을 사용하

는 학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부

모들은 이날 강연회를 통해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될 것으로 보인다. 

bostonkorean@hotmail.com한미노인회 사랑방, 맛있는 터키 식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11월 20일 셋째주 수요일 한미노인회

사랑방 행사에는 70명이 넘는 분들

이 한미 노인회에 참석해 땡스기빙

특식인 터키를 나눴다. 

특히 윤미자 전평통 회장이 참석

해 복주머니 종이접기 강좌를 진행

했다. 이학빈, 이태정씨가 윤미자 강

사를 도왔으며 노인회원들이 예쁜

복주머니를 접을 수 있도록 지도했

다.  

종이접기 강의 후에는 박인희 강

사의 요가클래스 강좌가 이어졌다.

한편 국제결혼선교회 회원들은 땡

스기빙을 맞이하는 노인회 사랑방

에 터키와 스터핑 등의 요리를 준비

해 제공했다. 

윤철호 회장은 “점심식사를 준비

해 주신 국제선회장님 및 임원진 여

러분, 종이접기 윤미자 전 평통 회장

님, 요가 박인희 강사님, 그리고 한미

노인회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봉사

자님들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멋진 복주머니 종이접기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2019 연말

파티가 12월 7일 워익에 위치한 레

디슨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회가 진행되

며 뷔페 저녁식사 후 파티로 이어

진다. 참가비는 개인당 $40이며 시

니어들은 $30이다. 

장소: Radisson Hotel, 2081 Post

Road, Warwick, RI 02886

일시: 2019년 12월 7일 토요일

5:30 pm - 10:30 pm

bostonkorean@hotmail.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연말 파티 

▶▶1면에 이어서

<요꼬이야기>를 통해 보는 역사왜곡 문제점

11월 20일 노스앤도버 소재 다문화선교회에서 열린 한미노인회 사랑방 행사에서 윤미자 전평통 회장(사진 가운데)의 지도로 종이접기를 한 회원들이 접은 복주머
니를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 위)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Ⅰ및 SATⅡ 개인교습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SATPlus SATPLUSTUTORING.COM

SAT Plus Fall Schedule 2019

9:00 AM - 11:00 AMPSAT/SAT l Prep (11th Grade)

TimeClass

1:30 PM -   3:00 PMSAT l MATH

11:30 AM -   1:00 PM
SAT l Read. Comp 

/ Writing

Saturdays Starting 9/7/19

4:00 PM -   6:00 PMSAT l Prep (12th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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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셀폰금지법 주지사 서명, 어떤 영향 주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운전 중

셀폰을 손으로 들고 통화하거나 손

으로 만지는 것을 금지하는 운전 중

셀폰통화 금지법을 25일 월요일 서

명했다. 이법은 사실상 현행 운전자

들의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법이어

서 모든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법안의 정식 발효일은 서명 90일

이후인 2020년 2월 23일부터이다. 다

만 2021년 3월 31일까지는 계도성 유

예기간이 주어지며 첫번째 위반들

에게는 벌금이 아닌 경고가 주어진

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운전 중 전

화기를 들고 통화하는 것만 금지되

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운전 중

에 한 손으로 셀폰을 만지는 것도 금

지된다. 비록 전화기를 대시보드 등

고정장치에 두고 있다 해도 문자, 비

디오, 사진 등을 보아서는 안된다.

네비게이션 장치를 통한 지도를 보

는 것만 허용된다. 네비게이션 주소

입력도 금물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셀폰을 들

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차를 정차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

으로 차를 출발하기 전 반드시 전화

기를 거치대에 두고 네비게이션을

작동시킨 후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필요한 경우 차를 정차시키고

주소 입력작업 또는 전화 통화를 해

야 한다. 

첫번째 위반은 $100, 두번째는

$250, 세번째는 $500이며 세번째부

터는 보험 벌점까지 부과된다. 

hsb@bostonkorea.com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11월 25일 월요일 주청사(State House) 도서관에서 운전 중 셀폰 접촉 및 통화 금지법안에 서명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셀폰을 들고 있는 경
우 바로 정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므로 향후 운전자들의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Mass 주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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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you know there are no

minorities on the governor’s

council? Not one! It is time for

our leaders and those who want

to serve to step up and run for

Governor’s Council. This is a

paid part-time position.

If you are going to change a

system, then change the system.

Governor's Council has eight

elected members. Its main role

today is to vet nominees for ju-

dicial appointments. No one can

become a judge in Massachu-

setts without this vote. Gover-

nor's Council also votes on

nominees to the parole board as

well as on pardons and commu-

tations. The Governor's Council

is the final hurdle for anyone

wanting to become a judge in

Massachusetts. If you serve on

the Governor's Council the de-

cisions you make trickle down

to every city and town and sets

the rules. Why? When you ap-

prove a judge the decisions they

make each and every day im-

pact public safety and countless

other aspects of life in the com-

munity.

Find your district and make a

plan to run for this very impor-

tant position!!!

Where are our leaders? Linda Champion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주요 보험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617.87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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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과실치사 혐의 유씨, 결백 주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남자친구의 자살을 강요했다

며 과실 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전 보

스톤칼리지 학생 유씨(21)가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10월 22일 금요일 오전 서폭 고등

법원에 출두한 유씨는 자신의 무죄

를 주장했고 법원은 유씨의 방면에

$5,000의 보석금 책정했다. 미 시민

권자인 유씨는 최근 한국에서 미국

에 입국했다. 

검찰 측은 22일 법정에 일부 문자

를 공개하며 유씨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심리적 학대로…어툴라의

삶에 대한 의지를 압도했다”고 기

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말부터 5

월 20일까지 유씨와 어툴라는 4만7천

개의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유씨는

때로 어툴라에게 자살을 강요하기도

했었다. 

유씨는 “나가 XX 죽어서 지옥에

가라 너는 XX 스스로 목숨을 끓어

야만 한다”고 4월달에 문자를 보냈

다. 유씨는 또 “만약 네가 죽지 않으

면 내가 XX 내 목숨을 끊겠다”고

자신의 목숨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서폭 지검 캐이틀린 그래소 검사

보는 유씨가 남자친구의 자살을 막

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

았으며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누구

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주

장했다. 검사보에 따르면 유씨는 과

거 같은 주차장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었다. 

검찰은 유씨가 어툴라의 GPS를

추적해 해당 주차장에 도착했으며

어툴라는 유인영씨가 맨 위층에 올

라 왔을 때 뛰어 내렸다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사인 스티븐 김씨는

22일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장의 행동이 정의롭지 못하고

잔혹한 것이며, 신문 헤드라인의 인

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소가 이뤄진 후

뉴스거리가 없는 때를 기다려 기자

회견을 열었으며 겨우 21살의 학생

을 전 세계에 괴물로 만들어 버렸다

”고 비난하고 “사실이 자세히 드

러나면 감정적으로 결핍된 두 젊은

이들의 두려움, 분노, 욕구 그리고 사

랑이 나쁘게 뒤섞인 것이 명확히 드

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

히 검찰이 문자를 자신의 구미에 맞

는 것만 골라 유씨의 명예를 훼손했

다고 지적했다. 

유씨를 대변하는 홍보회사는 유씨

가 남자친구의 자살 당일 일련의 메

시지를 보내 자살을 만류했다고 밝

혔다. 유씨는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멈춰”라고 이야기 했었다.

유씨 측에 따르면 어툴라는 주차장

에서 유씨를 보자마자 뛰어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측은 법원에 변

호인 측이 문자 증거를 언론에 공개

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언론에

더 이상의 문자를 공개하지 말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측은

법원 심리에서 과거에 비해 더 잔혹

하고 많은 문자를 공개했다. 

레이첼 롤린스 검사장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고 “

우리는 피고의 무분별하고 과다하며

, 학대 및 범죄적 행동을 책임지게 함

으로써 알렉산더와 그의 업적을 기

릴 것”이라고 밝혔다. 

알렉산서 어툴라의 가족은 검찰에

감사를 표하면서 “알렉산더를 사랑

했던 사람은 슬픔에 잠기지 않고 단

하루 단 1분도 지나지 않으며 죽음의

순간 느꼈을 날카로운 고통을 온몸

으로 다시 느끼곤 한다”고 성명서

를 통해 밝혔다. 

이번 유씨의 사건은 남자친구의

자살을 문자로 유구한 미셸 카터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다. 특히 이 사

건은 문자만으로 강요된 자살에 대

해서 범죄 기소가 성립할 수 있는 지

법률적 논란을 일으키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었다. 매사추세츠 최고

법원은 15개월 형을 확정했으며 대

법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검찰은 유씨가 18개월간의 사귀는

과정에서 “완벽하고 전체 통제력”

을 행사한 학대적인 파트너였으며

특히 지난해 어툴라가 BC의 학우이

자 전 여자친구과 계속 만나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질투에 휩싸이게 됐다

고 밝혔다. 

어툴라는 자살 2달전 자신의 일기

장에 유씨가 “자신의 자존감을 무

너뜨리고 있다”고 썼다. “우리가

논쟁할 때마다 언제나 과거로 돌아

가게 된다. 내가 어떻게 거짓말 했고

과거 그녀에게 상처를 줬는지 그리

고 다시 그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이

란 것을 믿지 않게 됐는지 등. 이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짐만 되는 아

주 나쁜 XX기 때문에 나랑 끝났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러자고 동의하

면 나로 인해 자살할 것이라고 위협

한다”고 적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미 자살방지협회

전화 1-800-273-8255(TALK) 또는

가 정 폭 력  핫 라 인  1-800-799-

7233(SAFE)로 전화하십시오. 

hsb@bostonkorea.com

유씨 변호사 “나쁜 문자만 골라 악마화했다”
남친 옛 여자친구와 삼각관계로 문제 시작된듯 
문자로 자살 강요 유죄 법률적 논란 여전 

11월 22일 금요일 보스톤 다운타운에 위치한 서폭고등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유씨의 모습을 보도한 보스톤
글로브 화면 캡쳐. 유씨는 이날 기소인정심리에서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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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

스톤글로브 칼럼니스트 에이드리언 워커는

레이첼 롤린스 검사장이 가장 위험한 기소

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인 과실치사 기소인정절차에

서 검사장이 직접 나타나는 것이 매우 드물

지만유씨의 기소 건은 이 같은 절차와 완전

히 달랐다고 지적했다. 11월 22일 아침 롤린

스 검사장이 기소인정재판에 이례적으로 참

석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4만7천여건에

달하는 문자메시지로 알렉산더 어툴라의 생

명을 앗아간 21세기형 범죄다. 짧은 법정 심

문절차였지만 이들이 아주 깊숙하고 나쁜

상호의존관계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

이다. 

워커 칼럼니스트는 스티븐 김 변호사의

지적처럼 레이철 롤린스 검사장이 직을 시

작한 이래 가장 위험하고 가장 유명한 기소

사건이라며 결국 두 잘못된 관계의 연인들

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가 유죄여부

를 결정 짓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이철 롤린스 검사장은 22일 법원 밖에

서 이례적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녀의

위치를 바꿔서 생각하면 이는 일반적인 가

정폭력 사건과 유사함을 금방 알 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롤린스는 “이번 사건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워커는 그럼에도 무엇이 어툴라를 자살하

도록 만들었는지 아직도 여러 부분이 밝혀

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칼럼니

스트는 22일 드러난 가장 놀라운 사실 중의

하나는 유씨가 자주 자살할 것이라는 위협

을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것을

남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수단중 하

나였다고 단정했지만 유씨에 대한 정신감정

또한 재판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암

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문자폭탄이 범죄인지에 대한 여부

즉 살인을 강요하는 문자가 타인의 자살에

진정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지의 문제는 법

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칼럼니

스는 끝맺었다. 

미셀 카터의 케이스는 이미 매사추세츠

최고법원에서는 유죄로 결론이 났지만 대법

원 판결이 계류중이며, 실제적으로 카터의

케이스와 유씨의 케이스는 악의적인 문자란

공통점이 있는 반면 자살을 방조했는지 여

부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유씨 사건, 레이첼 검사장 가장 위험한 기소"
보스톤글로브 칼럼니스트 에이드리언 워커 지적 

레이철 롤린스 검사장이 22일 이례적으로 법원에 참석해 서폭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오는 12

월 7일 토요일 보스톤 산악회가 뉴햄프셔 소

재 피어스 마운틴(Mt. Pierce)으로 정기산행

을 떠난다. 

이번 산행의 산행 거리는 왕복 6.4마일로 산

행시간은 5시간이며 난이도는 5척도로 4.0 정

도다.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 물, 중식, 스틱

(Trekking Poles), 아이젠(마이크로 스파이

크 또는 크램폰), 게이터스(Gaiters, Spats),

방한복, 방풍의, 방한장갑,모자, 고글 등 기타

겨울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회비는 $20이다. 

집결지는 뉴햄프셔 93번도로 출구 2번

Park&Ride에 7시까지 집결해야 한다. 산행

신청은 12월 5일 목요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 신청 후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불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신청 및 기타 문의는 617.780.9588(들꽃향기

)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산악회 겨울 정기산행 

제 19차 정기산행 12월7일 Mt. Pi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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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잉글랜드한국학교 동시암송, 동화구연대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

랜드 한국학교는 동화구연 및 동시암송대회

를 뉴튼 소재 학교 강당에서 23일 개최했다.

개인 및 단체 약 1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

회에 참가해 유창한 한국말로 그동안 연습

했던 동화를 구연하고 동시를 암송했다. 

남일 교장은 “학생들은 주옥과도 같은 동

시와 재미난 이야기들을 한글로 구연하며 ‘

먼 길 떠나는 가을, 뚜벅뚜벅 다가오는 겨울

’을 맞이하며 문화축제 첫 번째 장을 열었

다.”고 학생들을 칭찬했다.  

이정설 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보

스턴 총영사관 이현우 부총영사는 축사를 통

해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이 부총영사는 “학생들이 평일에는 영어를

사용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한글을 사용하니

한글을 잘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며 “한글은 여러분 부모님의 조

국인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데도 도

움이 되겠지만 나중에 성장해서 사회에 진

출했을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 부총영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

러분의 참여와 노력”이라고 격려했다. 

학교를 방문한 MA한인회 박찬모 사무총

장 및 임원단은 12월 13일 렉싱턴 엘크스에

서 열리는 “요꼬이야기” 관련 강연회 12월

28일 우번 크라운플라자에서 열리는 송년의

밤 행사에 관해 안내했다. 한인회는 NE지역

2세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동화구연부터 시작됐다. 안

효기-현기-윤기 팀의 ‘내 이름은 김치’

에 이어 장건 학생의 ‘아기돼지 삼형제, 류

아린 학생의 ‘방귀쟁이 며느리’ 등 재미

난 동화-수필 구연이 이어지자 이내 환호하

며 큰 박수로 격려했다.

개인 및 단체 동시암송 및 동시 학급발표

부문에서는 ‘귀뚜라미와 나와(윤동주)’,

‘엄마하고(박목월)’, ‘보름달(이종문

)’, ‘오는 길(피천득)’, ‘그리운 언덕/눈

내리는 밤(강소쳔)’, ‘그냥(문삼석)’, ‘

겨울밤(박경중)’, ‘아빠와 딸(정연복)’,

‘사자(최승호)’, ‘우리가 눈밭이라면(안

도현)’, ‘눈 위를 가면(원우연)’, ‘가을

은 참말 무서워요(홍우희)’ 등 잘 알려진 동

시는 물론 고급과정 학생들의 ‘금준미주천

인혈 (춘향전 중)’, ‘개를 여나문이나 기

르되 (시조)’, ‘창 내고쟈 창을 내고쟈 (시

조)’ 암송에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고 ‘꿈

’, ‘낙엽’ 등 2세들의 창작시들도 암송됐

는데 성인1반 제이슨 바라게이토 학생은 ‘

낙엽(조선반-한예린 시)’을 멋지게 낭송하

자 가장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번 대회 심사는 오인식 NAKS-NE협

의회 이사, 임선희 학부모회장, 변옥화 전회

장, 작문교육부 유미선 이승현 김자영 교사

가 맡았다. 행사를 참관한 고성민 교육영사

는 “멋지게 발표하는 모습도 대견했지만 자

녀를 올곧게 잘 키워주시고 교육시켜 주신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

로도 계속 한국어를 재미있고 즐겁게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동화구연 전체 대상

은 ‘내 이름은 김치’ 구연한 안효기-현기

-윤기 팀이 받았고 동시암송부문 전체 대상

은 창작 ‘어이없는 놈’을 암송한 조선반

이준호 학생이 차지했다. 동화구연 부문대

상은 장건 학생, 동시암송 부문대상은 조은(

기초1-2부문), 콜렛 페나치(기초3-4부문),

김이현(초급부문), 이혜린(중고급부문) 학

생이 받았고, 동시단체 암송부문 대상은 이

준호-이혜린 팀이, 동시 학급부문 대상은 ‘

나뭇잎’을 암송한 신라-1반(지도 홍순주

교사)이 받았다. 수상자 명단과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은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

에서 볼 수 있다.

개교 45주년을 맞는 뉴잉글랜드한국학교

는 두번째 문화행사인 제 19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주최 ‘꿈을 그린 노래대회’를 12

월 14일 개최한다. 봄학기 등록은 1월 4일부

터 시작되고 입학문의는 전화 (508) 523-5389

또는 koreanschool.ne@gmail.com으로 하

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학생들의 참여와 노력 빛났다
동시와 동화로 가을을 떠나 보내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11월 23일 뉴튼 소재 뉴잉글랜드한국학교 강당에서 동화구연 및 동시암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상자
들 단체사진

대회에서 ‘내이름은 김치’라는 제목으로 수필구연 부문 전체대상을 수상한 안효기, 안현기, 안윤기 가족팀

‘어이없는 놈’이라는 시로 동시 암송부문 전체대상을 수상한 이준호 학생에게 상장을 전달한 고성민 교육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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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W+Co의 설립자 겸 대표, 에드

챙(Ed Chang) TDW+Co의 상무이

사 겸 이벤트 관리 담당자가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2020 인구센서스의

중요성과 참여 방법을 설명하고, 센

서스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

했다. 

센서스 부서장인 제니퍼 김(Jen-

nifer Kim)박사는 "오늘 기자회견

은 센서스(인구조사)국이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

음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센서

스 참여 의향이 가장 낮은 인종그룹

” 이라며 아시아계 홍보에 주력하

고 있다”며 아시안 미디어가 홍보

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2020년 센서스는 4월 1일부터 시

작된다. 다문화미디어서비스(Eth-

nic Media Services)의 보도에 따르

면 센서스국은 내년 3월 12일부터

80% 미국민에게 초대편지를 발송

한다. 각 가정은 특별 ID 번호를 입

력한 후 온라인으로 10개의 질문 문

항을 작성할 수 있다. 전화로 응답

할 경우 한국어로 답변할 수 있는 번

호가 있다. 나머지 20%는 유사한 초

대편지와 더불어 종이 설문지도 함

께 동봉해 받게 된다. 

초대편지는 온라인을 비롯해 전

화 및 종이 설문지로 답변할 수 있는

선택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후 4월

말까지 4번의 알림 편지가 더 발송

된다. 4월 중순까지 답변을 제출하

지 않은 가정의 경우 4번째 알림 편

지에 종이 설문지가 함께 배송된다.

이후 5번째 편지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을 우편엽

서로 이전에 설문지를 받았는지 확

인하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에도 답변이 없는 경우 센서스국 조

사요원(enumerator)이 직접 방문하

게 된다. 

이번 센서스에서는 이름, 성별, 인

종과 세대 수, 거주지 소유 여부 등

10문항을 묻는다. 다만 시민권 여부

질문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삭제됐

다. 미국 헌법은 하원 의석수 배분

을 목적으로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석 수뿐만 아니라, 인구조사 자료

를 통해 매년 6천7백5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의료, 일자리, 학교, 도

로 및 사업 등 서비스 및 기반 시설

과 관련하여 각 주와 지역 커뮤니티

에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한다. 

제프 베일러(Jeff Behler) 뉴욕 사

무소 본부장은 “정확한 집계는 미

국 전체의 미래에 중요하다. 센서스

인구조사 데이터는 학교, 공원, 병

원 그리고 각 자치구가 수령할 수 있

는 연방 자금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한다. 

한편, 다문화미디어서비스(Eth-

nic Media Services)는 올해 처음으

로 실시하는 온라인 조사와 관련 이

민자들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방법 13조 하

에 센서스국은 이민관련 부서는 물

론 모든 연방관련 부서에 개인정보

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25만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모든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불법행위를 감시

할 계획이므로 신분에 상관없이 센

서스에 응할 것을 EMS는 권했다. 

센서스 직원 채용중 

센서스국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가구정보 수집원'도 채용 중

이다.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

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신

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일정

영어 실력을 갖춰야 한다. 웹사이트

(2020census.gov/jobs).

hsb@bostonkorea.com

센서스, 온라인에서 한국어로 참여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

성)은 2020년도 재외동포사회 지

원 사업 온라인 수요조사를 11월

20일 시작, 내년 1월8일 수요일까

지 실시한다.

매년 재외동포단체가 시행하

는 한민족정체성 유지 강화 사업

, 한인단체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

사업에 대해 온라인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올

해는 특히 ‘재외동포단체의 역

량 강화 사업’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재외동포단체의 역량

강화사업은 조직 운영, 회계 투명

성 제고, 재원 조달 등 관련 재외

동포 단체간 경험 공유 및 모범사

례 발굴, 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한인사

회 발전을 저해하는 회계 불투명

으로 비롯된 문제 해결을 위한 제

도 정비 또는 범동포사회 혁신 캠

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신청은 재외동포재단 홈

페이지(www.korean.net) 내 ‘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

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원 희망 단체는 www.ko-

rean.net을 접속, 단체 ID/PW로

로그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온라

인 제출이 완료되면, 신청서를 출

력하여 보스턴총영사관으로 제

출하면 된다. 단체 ID/PW에 관

한 문의 또는 신청 과정에 어려움

이 있는 경우는 아래 콜센터로 문

의하면 된다.

▲ 이메일 : pms01@okf.or.kr (

재외동포재단 콜센터 접수메일)

▲ 전화 : +82-2-3415-0187 +82-

64-786-0297(재외동포재단 e-한

민 족 사 업 부 , 한 국 시 간

09:00~18:00)

bostonkorean@hotmail.com

2020년도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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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계약 대박 난 기아 K5, 인기 이유는?
(서울 = 오토트리뷴) 기노현 기자

= 다음달 출시 예정인 3세대 기아

K5가 사전계약 사흘 만에 1만 대

를 돌파했다. 이는 기아자동차 모

델 중 최단기간 내 1만 대를 돌파

한 기록으로 신형 K5의 인기를 실

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SUV

의 열풍으로 지난 5년간 국산 중형

세단 수요가 19.8% 감소한 어려운

상황에서 달성한 기록인 만큼 의

미하는 바가 크다. 열악한 환경에

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

었던 기아 K5의 특징을 확인했다.

한눈에 각인되는 강렬한 디자인

3세대 K5는 강렬하고, 역동적인

신규 디자인 요소를 곳곳에 적용

해 한눈에 각인되는 강렬한 인상

을 완성했다. 헤드램프 하단에서

펜더까지 이어지는 주간주행등에

는 바이탈 사인을 연상시키는 역

동적인 그래픽을 적용해 차량의

심장이 뛰는듯한 느낌을 준다. 또

한 샤크스킨을 모티브로 삼아 디

자인된 라디에이터 그릴 패턴 디

자인은 k5의 역동성과 고급스러

움을 완성했다.

후면 디자인인은 고급스럽고 안

정감 있는 디자인과 스포티한 디

자인이 공존한다. 테일램프는 전

면 주간주행등의 바이탈 사인 그

래픽과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해

연결성을 강조했고, 가운데로 이

어지는 그래픽 바는 간격을 두고

점점 짧아지는 형태를 사용해 속

도감과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투 톤 트렁크로 강조된 패스트백

디자인

신형 K5의 스포티한 디자인은

기존 중형 세단의 라인을 탈피하

고 과감한 패스트백 라인을 적용

하면서 완성됐다. 패스트백 라인

은 측면 유리 크롬몰딩을 기존보

다 두껍게 하고, 트렁크 리드 중앙

까지 연결하는 과감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동시에 트렁크 리드를

후면 유리와 동일한 블랙 투톤 색

상을 적용해 후면 유리가 트렁크

리드 중간까지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트렁크 개방 시 정통

패스트백 차량처럼 후면 유리가

같이 열려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

은 느낌이다.

운전자 지향의 고급스러운 실내

1세대 K5가 완벽히 운전자 중심

의 실내 디자인을 사용했던 것처

럼, 신형 K5 역시 운전자 중심의

실내 디자인을 적용했다. 운전자

를 감싸는 형태의 센터패시아는

운전자가 운전 중 허리를 숙이지

않고,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도

록 도와주고, 상단에 위치한 10.25

인치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에게 적

절한 시야를 제공한다. 그 옆으로

는 전자식 계기반을 적용했고, 중

앙에 다이얼 형태의 전자식 기어

레버를 적용해 하이테크한 디자인

을 완성했다.

동급 최고 수준의 첨단사양

신형 K5에는 동급 최고 수준의

다양한 첨단사양이 적용됐다. 미

세먼지 센서가 포함된 공기 청정

시스템, 날씨와 연동이 가능한 테

마형 클러스터, 기아 디지털 키, 개

인화 프로필 등 상위 모델인 K7을

뛰어넘는 사양들이 적용됐다. 세

대 변경 모델인 만큼 대대적인 변

화와 발전을 이뤄낸 만큼 소비자

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4가지 파워트레인 동시 출시

올해 초 출시한 현대 쏘나타가

2.0 가솔린 모델과 Lpi 모델을 먼

저 출시하고, 이후 하이브리드, 1.6

가솔린 터보 모델을 출시한 것과

달리, 신형 K5는 출시 처음부터 4

가지 파워트레인을 동시 출시한다

. 4가지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

2.0 LPi,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

드로 현대 쏘나타와 동일하다. 사

전예약 당시 파워트레인 선택지가

많았던 만큼 다양한 소비자들이

신형 K5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 사전예약 고객 확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3세대 K5의 가격은 가솔

린 2.0 모델이 2,351만 원~3,092만

원, 가솔린 1.6 터보 모델이 2,430만

원~3,171만 원, LPi 일반 모델이

2,636만 원~3,087만 원, LPi 2.0 렌

터카 모델이 2,090만 원~2,405만 원

, 하이브리드 2.0 모델이 2,749만 원

~3,365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

knh@autotribune.co.kr

다음달 출시 예정인 3세대 기아 K5가 사전계약 사흘 만에 1만 대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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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크리스마스 빛 축제 가이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전 세계

어디서나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어수선한 연말 분위기에 어디론

가 떠날 여유가 없다면 도심 속 크

리스마스 빛을 따라 산책을 해보

는 것은 어떨까. 따뜻한 모자와 장

갑으로 추위를 대비하고 텀블러

가득 코코아를 담아 속을 뜨끈히

데울 준비를 하자. 기다란 쇼핑 리

스트와 주차 티켓까지 낭만의 한

장면으로 녹여내는 크리스마스

빛의 축복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

른다.

보스톤 커먼의 홀리데이 라이트

Holiday Lights on Boston Common

보스톤 시의 ‘공식적인’ 크리

스마스트리가 자리 잡고 있는 보

스톤 커먼 공원은 크리스마스 분

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에게 틀

림없는 축제 분위기를 제공한다.

산타 할아버지와 마틴 월시 시장

이 참여하는 12월 5일 트리 점등식

이후 12월 내 반짝이는 빛으로 장

식될 예정이다. 공원 한쪽 개구리

연못 자리의 아이스 스케이팅장

에서 한겨울 스포츠를 즐기거나

공원 인근의 브런치 레스토랑에

서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연말

선물 쇼핑 리스트를 재정비하는

동안에도 크리스마스 빛 세례는

계속될 것이다.

무료, 12월 5일부터, Boston

Common, 139 Tremont St.,

Boston, boston.gov.

블링크! 패뉴얼 홀 마켓플레이스

Blink! At Faneuil Hall Marketplace 신나는 캐럴에 맞추어 반짝이

는 패뉴얼 홀의 크리스마스트리

는 보스톤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

표하는 명물이다. 85피트의 큰 키

의 트리에 장식된 LED 전구의 빛

은 패뉴얼 홀 마켓 전체를 밝힌다.

12월 4일부터 1월 1일까지 하늘이

어둑해질 때부터 삼십 분마다 한

번씩 블링크 쇼가 진행된다. 전통

적인 시장의 정다운 분위기에 현

대적인 크리스마스트리가 빛을

밝혀 축제의 분위기를 완성한다. 

무료, 12월 4일부터 1월 1일까지

오후 4:30부터 밤 10시까지, Fa-

neuil Hall Marketplace, 4 South

Market Building, Boston, fa-

neuilhallmarketplace.org.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공원

Christopher Columbus Park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 노

스엔드를 향한다면 매해 이맘때

쯤 해안가를 윈터 원더랜드로 바

꿔주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공

원에 가서 산책해보자. 푸르고 하

얀빛의 전구들이 공원 곳곳을 반

짝이는 빛으로 꾸미는 동안 하늘

과 바다 빛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보스톤에서

가장 로맨틱한 장소라는 명성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료, 11월 25일부터, 110 At-

lantic Ave., Boston, foccp.org.

서머빌 일루미네이션 투어

Somerville Illuminations Tour

서머빌의 거리는 연말동안 크

리스마스 분위기에 맞게 꾸며놓

은 집들로 인해 크리스마스 마을

이 된다. 12월 14일 하루, 45분 동안

서머빌 동네를 둘러보는 투어를

진행한다. 집마다 개성에 맞게 꾸

며진 크리스마스 장식을 돌아보

는 투어는 화려하거나 압도적이

진 않지만, 가족을 중심으로 치러

지는 크리스마스의 참모습을 간

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

이다. 투어는 서머빌 시청에서 시

작되며 티켓 판매는 12월 1일과 5

일 서버밀 유니온 스퀘어의 니블

키 친 (Nibble Kitchen, 1 Bow

Market Way)에서 진행된다.

$8-$15, 12월 14일 오후 4:30에

서  오 후  9:15까 지 , somervil-

leartscouncil.org. 

 sun@bostonkorea.com

블링크! 패뉴얼 홀 마켓플레이스 Blink! At Faneuil Hall Marketplace. 신나는 캐럴에 맞추어 반짝이는 패뉴얼 홀의 크리스마스트리는 보스톤 크리스마스 시
즌을 대표하는 명물이다

보스톤 커먼의 홀리데이 라이트 Holiday Lights on Boston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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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매사추세츠 주 경찰이 미국 내

에서 처음으로 로봇개를 경찰 업무

에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위험

한 상황에서 로봇이 인간의 업무를

대신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

만 경찰서에서 로봇개가 사용된 것

은 처음 있는 일이다.

매사추세츠 주 경찰에서 탐사 임

무를 맡은 로봇개의 이름은 스팟

(Spot)이다. 스팟은 보스톤 다이나

믹스에서 지난 9월에 공개적으로 선

보인 로봇이다. 보스톤 다이나믹스

는 스팟이 연구실을 벗어나 현실 세

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매

사추세츠 주 경찰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

스팟이 맡은 가장 중요한 업무는

폭발물이나 인간에게 해로운 물질,

혹은 의심스러운 물체에 접근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로봇개가 인간을

대신하여 위험한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로봇개가 경찰 업무에 도입되면

서 지적되는 문제는 사람들이 아직

까지 로봇 기술에 대하여 익숙치 않

다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로봇개

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로봇개

를 보고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다.

또한 로봇 기술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나 안전 장치가 확실하지 않다

는 비판도 있다. 미국자유시민연맹

(ACLU)은 로봇 기술이 공공장소

에서 사용되는 것에 대한 합법적인

절차나 규제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

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해 공개적인

토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CLU가 입수하여 공개한 자료

에 따르면 이미 지난 8월 7일부터 11

월 5일까지 매사추세츠 주 경찰은

스팟을 보스톤 다이나믹스로부터

임대해 사용했다.  

매사추세츠 주 경찰은 설명을 통

해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위험한

물체를 탐지하거나 무장 세력이 존

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조사

하기 위해 로봇을 사용해 왔다”며

“현장에서 새로운 최신 기술을 도

입하기 위해 우리는 최근 보스톤 다

이나믹스와 함께 스팟이라고 알려

진 테스트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MA주 경찰 미국 최초 로봇개 도입
위험한 임무 인간 대신 수행
로봇 도입에 대한 규제는 의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

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와 뉴

햄프셔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중 한 곳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앞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크리스

서누누 뉴햄프셔 주지사의 자문

위원회는 뉴햄프셔 주의 고속도

로에서 가장 통행량이 많은 곳

중 하나인 메리맥 지역의 고속도

로 통행료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

에버릿 턴파이크 상의 메리맥

통행료 징수소는 30년 전에 세워

졌다. 이 통행료 징수소는 앞으

로도 계속 남아있을 예정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운전자들은 고

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곳을 지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소를 지

날 때마다 운전자들은 50센트를

내고 있다.   

에버릿 턴파이크는 매사추세

츠 주와 뉴햄프셔 주를 이어주는

고속도로로 맨체스터, 콩코드 등

의 주요 도시와 연결된다. 뉴햄

프셔 주 정부는 이곳의 통행료

징수소를 통해 연간 100만 달러

의 수입을 거두어 들였지만 메리

맥 주민들이 부당하게 요금을 부

담하고 있다는 불만을 받아들여

통행료를 없애게 되었다. 

jsi@bostonkorea.com

NH 메리맥 통행료 징수소 무료 통과

매사추세츠 주와 뉴햄프셔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중 한 곳인 메리맥 통행료 징수소의 고속
도로 통행료가 내년부터 사라질 예정이다

매사추세츠 주 경찰에서 탐사 임무를 맡은 로봇개의 이름은 스팟(Spo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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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많은

직원을 거느린 민간 회사이자 최대

규모의 의료 서비스 회사인 파트너

스 헬스케어(Partners HealthCare)

가 회사명을 변경한다. 25년 동안 유

지했던 파트너스라는 이름 대신 새

로 사용할 이름은 매스 제네럴 브리

검(Mass General Brigham)이다.

파트너스가 회사 이름을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파트너스의 최대 자

산인 두 병원, 매사추세츠 제네럴 하

스피틀과 브리검 앤 위민스 하스피

틀의 이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파트너스 경영진들은 새로운 회사

명을 두고 몇 달 동안 고심한 끝에

지난 27일 새로운 회사명을 발표했

다.

파트너스의 최고 경영자인 앤 클

리반스키 박사는 보다 통합적인 의

료 시스템을 위해 전략적으로 회사

명을 변경한다고 직원들에게 설명

했다. 클리반스키 박사는 “우리가

제공하는 의료 시스템과 우선 사항

들을 위한 공통된 비전을 가지고 앞

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회사 이

미지를 새롭게 하고 세계 수준의 의

료 센터라는 명성을 다져나갈 것이

다”라며 “직원들과 환자들, 외부

마케팅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

로 우리는 파트너스에서 매스 제네

럴 브리검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

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파트너스는 매스 제너럴과 브리

검 하스피틀, 두 병원의 이름은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

에 있는 파트너스 소속 중소규모 병

원들의 이름을 변경할지 유지할지

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파트너스가 회사 이름을 변경하

는데 필요한 비용은 최소 1억 달러

로 추산된다. 병원 건물과 차량, 이

메일 주소, 웹사이트, 병원 요금 청

구서 등 파트너스라는 이름이 들어

있는 것은 모두 새로운 이름으로 바

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파트너스는 의료 서비스에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부과한다는

지적과 함께 너무 공격적으로 확장

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에 회사명을 변경하는데 필요

한 비용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증

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다.

jsi@bostonkorea.com

파트너스 회사 이름 바꾸기로 결정

매스 제너럴 브리검으로 변경
변경 비용 최소 1억 달러 예상

매사추세츠 주에서 가장 많은 직원을 거느린 민간 회사이자 최대 규모의 의료 서비스 회사인 파트너스 헬스케어(Partners HealthCare)가 회사명을 변경한다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최근 미국 전국구 여론조사

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가

운데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

주(州) 사우스벤드 시장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이어 지지

율 2위에 올라섰다. 반면 엘리자

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

원은 거의 절반 가까이 지지율

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미국 퀴니피액대학이 지

난 21~25일 미국 등록 유권자

135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 지

지 유권자 574명 가운데 지지율

24%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부티지지 시장이

16%를 얻어 2위가 됐다. 부티지

지 시장의 지지율은 한 달 전에

비해 무려 6%포인트(p)가 오른

것이다.

반면 워런 의원의 지지율은

한 달 전 28%였던데서 이번 조

사 결과 14%로 급락했다. 특히

그가 제시한 전 국민 의료보험 '

메디케어올'이 재정상 실현 가

능성이 없다는 비판을 지속적

으로 받아왔던 탓이 크다는 분

석이 나온다.

메디케어올 공약은 전반적으

로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36%만이 메디케

어올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 반면 52%가 부정적으로 평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

원의원은 13%, 최근 공식 출마

를 선언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지지율 3%를 얻는

데 그쳤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

최근 아이오와·뉴햄프셔주에

서 부티지지 시장 지지율 상승

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인

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의 여론조

사 결과 평균치를 보면 아직 부

티지지 시장이 민주당 후보군

가운데서 4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팀 멀로이 퀴니피액대학 여론

조사 분석가는 "바이든 전 부통

령이 다시 선두로 올라섰지만 3

자 대결로 가는 양상이다"며 "부

티지지 시장이 이 3강 안에 새로

진입했는데 이는 의료지원과

다른 쟁점에서 너무 진보적 입

장을 취해 추락한 워런 의원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말했다.

hypark@news1.kr

대선 후보 부티지지 존재감  두각 

전국 여론조사 2위 '껑충'

전문가 "부티지지 상승은 워런 추락의 반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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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원

이 요구하고 있는 8년치 납세내역

을 당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미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25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의 납세 내역 소환장에 대해 임시

유예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사

유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내달 5일

정오까지 트럼프 대통령측에 정식

심리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

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에 대한 판

결이 내년 1월 중순에나 나올 것으

로 전망했다. 따라서 이는 민주당

이 장악한 하원이 기존 계획대로

연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

핵안을 표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의 납세 내역을 문제삼아 탄핵 사

유를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소송은 민주당 주도 하원 정

부감독개혁위원회가 지난 4월 트

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대통령의 지난 2011~2018

년까지의 개인·법인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하며 시

작됐다.

앞서 실시된 1심과 2심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 특

권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8년치

납세 내역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었

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

원에 상고하며 소환장 집행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다.

pasta@news1.kr

한숨 돌린 트럼프…美대법원 
"납세자료 당장 안내도 된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중국과 홍콩 정부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대

지지 법안에 서명한 데 대해 "내정

간섭" "패권주의적 행태"라며 강하

게 반발했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

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

국이 홍콩과 관련해 '독단적인(ar-

bitrarily) 행동'을 계속한다면, 중국

의 대항조치에 따른 모든 결과를 감

수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홍콩인권법과 보호

법에 서명했으며, 이들 법안은 곧바

로 발효됐다.

'홍콩인권법'엔 △미국이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평가해 홍콩에 부

여해온 경제·통상 특별지위를 중

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홍콩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물의 미국 입국

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

다.

또 '홍콩보호법'은 집회·군중을

통제하기 위한 최루탄·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장비를 홍콩에 수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홍콩 시위대에 대한

중국과 홍콩 정부의 강경 진압을 겨

냥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이들 법안과 관련해 미국이 "패권주

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

중국 외교부는 이들 법안이 "극도

로 가증스럽고(abominable), 절대

적으로 사악한(sinister) 의도를 숨

기고 있다"면서 "미국은 사회질서

에 혼란을 야기한 폭력범죄자를 지

지하고, 홍콩의 안정을 파괴하고 있

다. 미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규범에 대해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거듭 비판하기도 했다.

홍콩 정부 역시 이날 트럼프 대통

령의 법안 서명에 '극도의 유감

'(extreme regret)을 표명했다. 홍콩

정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법안은 우

리 내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불필요

하고 근거가 없다"며 "반(反)정부

시위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미

국과 홍콩의 관계를 훼손할 것"이라

고 주장했다.

홍콩에서는 지난 6월9일 100만명

이 모인 대규모 송환법 반대 시위

이후 반년 가까이 반정부 시위가 이

어지고 있다. 특히 이달 8일 첫 시위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11일 경찰이

쏜 실탄에 맞은 중상자가 발생하자

시위 양상이 한층 격렬해졌다.

이달 중순부턴 1000명에 가까운

반정부 시위대가 도심 한가운데 이

공대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크로스

하버 터널에 잇달아 불을 지르면서

홍콩 전역이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기도 했다. 또 이달 14~19일

엔 홍콩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에 휴교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홍콩 시위가 시작된 6월 이후 5개

월 동안 당국에 체포된 사람은 5800

명에 이른다. 지난주에만 약 1100명

이 체포됐다.

그러던 홍콩 시위는 이달 24일 구

의원 선거가 야당인 민주 진영의 압

도적 승리로 끝나면서 일단 소강 상

태로 접어든 상황이다.

angela0204@news1.kr

중, 트럼프 '홍콩인권법' 서명 맹비난
"국제법 위반이자 내정간섭…단호한 대항조치"

홍콩도 "시위대에 잘못된 신호·관계 훼손" 주장

성조기를 두른 홍콩 이공대 반정부 시위대. 

8년치 납세자료 제출하라는 하원 소환장 '유예'

판결 내년 1월에나 나올 듯…탄핵사유 추가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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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

찰 수사의 칼날이 조국 전 법무부 장

관(54) 재직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실을 향하는 모양새다. 서울동부지

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55)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57)의 '청와

대 하명(下命)수사' 의혹에 관한 수

사에 착수했다.

두 사건은 조 전 장관을 넘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청와대의 인사들과 함께 여권 실세

들로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

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

)는 최근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장

재직 당시 이끌었던 자유한국당 소

속 김기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수사

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입김이 작

용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당초 수사는 자유한국당의 고발

장을 접수한 울산지검에서 진행됐

는데 윗선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케

하는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으

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사

건을 배당받은 공공수사2부는 선거

, 정치 관련 사건 담당 부서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3월16일 울

산시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김 시

장에 대한 세 갈래 의혹에 대한 수사

를 시작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날

은 6·1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날

이자, 한국당의 공천이 확정된 날이

었다.

울산경찰청은 △김 시장 비서실

장의 북구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

납품 의혹 △김 시장 동생의 북구 아

파트 건설 관련 불법 계약 개입 의혹

△2013년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

절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

혹 등 수사를 벌였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지검으로부터

세 차례 보완 수사 지시를 받고, '혐

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휘

를 받았지만 선거를 한달 앞둔 5월

김 시장의 비서실장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시장의 동생

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이들은 올해 3~4월 검찰에서 무혐

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치러진 선

거에서 현직이었던 김 시장은 더불

어민주당의 송철호 후보(현 울산시

장)에게 패했다. 송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영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문 대통령과 가까

운 사이로 알려졌다. 송 시장이 2012

년 총선에서 울산 중구에 민주통합

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

했을 당시 후원회장이 조 전 장관이

었다.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이 청와

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시장 관련

첩보를 전달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

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정수석이 조

전 장관이었다. 경찰청은 이날 "김

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청에서 울산

경찰청으로 하달했다"면서도 첩보

입수 경위에 관해선 "검찰에서 수사

진행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답변

을 해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행정부 고위공

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을 가졌지만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권한은 없다.

청와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으로 야당 후보에 대한 첩보를 생산

해 '표적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

인될 경우 관여자의 범위에 따라 내

년 총선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전

망이다.

황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 받았을 뿐"이라며 "그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

산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

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 시장 관련 비위 혐

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

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

며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

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

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청와대에

서 첩보를 생산했을 경우 특별감찰

반이 불법 사찰을 한 게 되고, 경찰

이 생산한 보고를 청와대가 받았을

경우 정보경찰이 선출직 공무원을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 역시 조

전 장관 근무 당시의 청와대 민정수

석실을 향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

는 동시에 감찰무마 의혹에 관한 수

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찰무마 의혹은 2017년 유 전 부

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을 지내면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의 편의를 받거나 자녀 유학

비 또는 항공권을 받은 의혹이 있다

는 내용의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

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

섰지만,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

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는 내용

이다. 당시 민정수석 역시 조 전 장

관이었다.

검찰은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

별감찰반장에 이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조사했던

전직 특감반원들과 조국 전 민정수

석실 보고라인 상의 핵심 인물들이

검찰 조사에서 "당시 감찰 중단에

윗선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법조

계는 검찰 수사의 칼날이 어느 선까

지 향할지 주목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재임 당시

관련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서

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

형곤)가 진행하던 조 전 장관의 가

족 비리 수사는 속도를 조절하는 모

양새다. 검찰은 지난 14일과 21일 일

주일 간격으로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kukoo@news1.kr

검찰 동시 수사 2건 모두 배후 의혹 규명 관건, 청 인사+여 실세' 연루 가능성…총선 앞 '파장'

황운하 '하명'수사·유재수 무마…조국 민정실 화약고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
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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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이우연 기

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는 28일

미국 측에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

자제'를 요청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

대표를 향해 맹폭을 퍼부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혁신특

별위원회에서 "어제 (나 원내대표

관련) 기사를 보고 제 눈과 귀를 의

심했다"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라고 말했다.

이어 "의석 몇 개를 위해 국민의

열망인 한반도 평화를 막아선 일을

성과랍시고 얘기하는 건 그들이 바

로 '반평화세력'이며 선거 승리를

위해선 국가 안위도 팔아먹는 매국

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미국 당국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국가적 망신"이라

며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다. 이

런 것도 분간 못하는 분이 제1야당

의 원내대표라는 것이 참으로 부끄

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즉각 국

민 앞에 사과하고 한국당은 나 원내

대표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회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

제"라며 "(만약 발언을 했다면) 회

담은 회담이고 총선은 총선인데 이

를 고려해서 개최 여부를 판단해달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

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

회에서 "나 원내대표가 초당적 외교

를 하러 (미국에) 간 줄 알았더니 미

국 측에 한국당 선거 도와달라고 간

것이냐"며 "상상을 초월하는 제1야

당 원내대표의 탈선은 절망스럽다"

고 했다.

심 대표는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원내대표 직을) 사퇴하길 바란다"

고 비판했다. 그는 "제1야당의 원내

대표가 국익을 위해 노심초사해야

할 외교전선에서 오히려 국익을 위

협하고 국민을 모욕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

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확

실히 한국 국적 정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총선 유불

리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행위로서 규탄받아 마

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때만 되면 총풍사건

등 북풍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

하고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던 한국

당 전신정당의 행태에서 한 치도 벗

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안신당(가칭) 소속 최경환 의

원은 창준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

한반도 비핵화라는 민족의 명운이

걸린 과제를 두고 선거 때는 북미정

상회담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이는 1997

년 대선 때 북한에 총을 쏴달라고 요

청한 (총풍)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는 "나라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

이 선거에 유리한 환경만 조성하면

된다는 아주 못된 버릇이고 정략"이

라며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말을

거둬들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

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중 지난 20

일 미국을 방문했을 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선거

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총선이 열

리는 내년 4월을 전후로 북·미 정

상회담을 개최하지 말아 달라고 요

청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그는 이후 입장문에서 "올해

방한한 미 당국자에게 그런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라면서도 이번 방미

때 그런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

장했다.

goodday@news1.kr

"눈을 뜨고 알아보는 정도로 기초적 회복은 된 상태" 나경원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데 문재인정권은 반응도 없어"

여야, 나경원 '북미회담 자제'에 맹폭 "국가 망신·매국"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이형

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가 27일 단식 8일만에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황 대표는 이날 밤 11시쯤 서울 서

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긴

급 이송됐다. 황 대표는 단식 8일차

를 지나면서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

오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안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황 대표의 배

우자인 최지영씨가 황 대표가 반응

이 없자 급하게 당 관계자들에게 연

락해 의료진을 불렀다고 한다. 의료

진은 황 대표의 상황을 파악한 후 구

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황 대표는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전

해졌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신

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자들과 만

나 '황 대표의 상태가 갑자기 안좋아

진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용히

계시길래 일상적으로 시간이 지나

가는가보다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인기척이 없고, 세게 자극을 해도 반

응이 없고 해서 바로 응급차에 연락

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응급실에서 일반병실

로 옮겨질 때만 해도 의식을 찾지 못

했지만 이후 회복했다고 한다. 

김 수석대변인은 "맥박수, 심장

등 기초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정상

은 아니지만 정상치까지 회복을 조

금 기대하는 과정"이라며 "위험한

고비 넘었지만 뇌에 부종 상태 이르

는지는 결과를 지켜봐야할 듯하다"

고 전했다. 그는 "의식은 회복했는

데 눈을 뜨고 알아보는 정도로 기초

적 회복은 된 상태"라며 "저혈당 등

의 문제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의 곁

에선 배우자인 최씨와 일부 의원들

이 함께 있다고 한다.

goodday@news1.kr

황교안 세브란스 병원 긴급이송…의식회복, 위험한 고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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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12A란

특이한 번지가 그냥 우연히 끼어있나 싶

었다. 그렇지만 나열된 숫자들의 기묘함

이 곧 눈에 띄었다. ...11, 12, 12A, 14, 15, ...

왜 12A란 특이한 번지가 있는 걸까? 13은

왜 없을까? 여기에 생각이 미치지 퍼뜩 떠

오르는 생각. 아하, 미국인들이 13을 기피

하는구나.

숫자 13이 기피의 대상이 된 것은 정말

비과학적이다. 어느 금요일에 주식이 폭

락했는데 마침 그날이 13일이었다고 한다

.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른바 Black Fri-

day ‘검은 금요일’이다. 서양에서 재수

옴 붙은 날의 대명사이다. 모든 것을 합리

성과 과학성으로 재단하는 앵글로 색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치고는 참으로 묘하

다. 

어디 서양인들뿐인가. 한자문화권에서

는 죽을 死자와 발음이 같다고 해서 엘리

베이터에서 四층을 F층으로 표기하거나

아예 4층 대신 5층이라 표기하기도 한다. 4

층이 없는 건물들. 엄밀히 말하면 존재하

는 4층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름만 5

층으로 바꾼 것이다. 

중국인들은 동음이의어에 의한 기피와

선호가 특별나다. 숫자 八이 발전하다의

發과 발음이 같다고 해서 자동차 번호나

전화번호로 8을 선호하는 것은 유명하다.

오죽하면 웃돈을 주고 8이 들어간 번호를

사기도 할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 미신적인 데가 있는 듯하다. 13

이 왠지 불행을 초래할 것 같은 기분, 4층

은 왠지 죽음을 불러올 것 같은 기분, 8은

왠지 성공을 보장할 것 같은 기분. 인간은

기분을 중요시하고 기분에 따라 살게 만

들어진 듯하다. 미신으로 치부하면서도

어떤 곳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버

리지 않는다. 그만큼 행복에 목마르기 때

문이리라.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

는 말에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리며 들떴

던 어린 시절. 어두워진 후까지도, 잠들기

전까지도, 기다리던 손님은 오지 않았다.

“엄마, 우리집에 손님 안 왔어?” 선잠이

깨워 엄마에게 물어보았지만, 여전히 손

님은 오지 않았다.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를 하는 이유를 엄마는 모르셨을 것

이다. 

지금은 많은 미신들이 쫓겨났다. 사람

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온갖 미신을 몰아

냈고 삶은 각박해졌다. 나는 차라리 과학

보다는 미신을 택하겠다. 오체투지로 6천

킬로를 걸어 신의 도시 라싸에 도착하는

어떤 불교도의 고행을 보면서 나는 그걸

차마 미신이라 부르고 싶지 않다. 그가 모

시는 신이 있든 없든, 그의 행동이 보상을

받든 못 받든 상관없다. 그는 그 행동 자체

로 이미 보상받았기 때문이다. 

꿈자리가 좋은 아침, 나는 아내 몰래 복

권을 산다. 그것이 나만의 미신이고 비밀

이다. 2달러짜리 복권 열장을 사서 쿼터를

이용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긁는다. 물

론 결과는 늘 좋지 않다. 기껏해야 4달러

정도 돌려받고 어쩌다 10달러짜리가 맞는

다. 그래도 지금까지 100달러 이상 맞은 적

도 있다. 그 기억으로 난 복권을 산다. 비

과학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비상식적임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돼지꿈이 언젠가는 효력을 발휘하리라는

강한 미신적 신념을 따른다. 

흔히 말로 전해지는 것은 미신이라 불리

고 글로 전해지는 것은 종교라 불리는 경

향이 있는 것 같다. 원시인들이 믿은 것은

미신이라 불리고 현대인들이 믿는 것은

종교라 불리는 경향 말이다. 본질적으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힘의 우열에 의해

미신과 종교가 구분되는 것 같아 씁쓸하

다. 미신이 디오니소스적이라면 종교는

아폴로적인 듯하다. 미신이 원초적이라면

종교는 형이상학적이다. 미신이 본능적이

라면 종교는 이성적이다. 나는 아무래도

전자에 기우는 듯하다.

[ 오르고의 횡설수설 5 ] 올댓보스톤 교육컨설턴트, orugo4u@gmail.com

미신적인, 너무나 미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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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환한 햇살이 나에게 비춰주니 밝고 희망적인 에너지

가 넘칩니다.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 근심 걱정에서도 벗어납니다.

●금전: 그동안 애쓴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줄만한 좋은 결과가 따라

줄 것이다. ●애정: 시간가는 줄도 모르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상대가 나타

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감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84, 72, 60, 48, 36, 24년생은 1, 4일 길일. 2, 3일 주의.

쥐띠 | 큰 행복감과 즐거움을

●운수: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잘 알고 있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

입니다. ●금전: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

다.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 소득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 애정:애정이 더

욱 돈독해집니다. 연인과 달콤한 사랑을 나누기에 좋을 것입니다.

85, 73, 61, 49, 37, 25년생은 2, 5일 길일. 1, 3일 주의.

소띠 |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

●운수: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건강

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금전적으로 골치

아프게 했던 일들이 해결됩니다.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편히 잠잘 수 있을 것

입니다. ● 애정: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지니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3, 4일 길일. 2, 5일 주의.

토끼띠 | 홀가분한 마음으로

●운수: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필요를 느끼면 다른 사

람에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나서서 일을 만드세요. ●금

전:급히 서둘러 일처리를 하려고 하면 도리어 득보다는 실이 많아집니다. ●애정:

자기 스스로 변화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입니다.

86, 74, 62, 50, 38, 26년생은 3, 7일 길일. 1, 4일 주의.

범띠 |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 운수:하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생겨도 좌절하지 마세요.

현재의 난관을 새로운 뭔가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자극제로 여

겨야 하겠습니다. ● 금전:무엇이든지 새로이 얻고자 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 더 신경 쓰도록 하세요. ● 애정:있는 그대로 믿어주지 못하는 것

이 슬픈 일이지만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만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 5일 길일. 3, 6일 주의.

용띠 | 자극제로 여겨야

● 운수:남에게 좋은 것이라도 자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은 따로 있으니 다시 찾아보세요

. ● 금전: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얻는 것

이 늘어날 것입니다. ● 애정: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다보니 결정을 내리지 못하

고 있습니다. 강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질질 끌려가는 격이 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 6일 길일. 1, 7일 주의.

뱀띠 |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 운수: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

을 기억해야 합니다. ● 금전: 매상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런

저런 궁리를 하게 됩니다. ● 애정: 한번 꼬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3, 7일 길일. 5, 6일 주의.

말띠 | 생각을 바꿔서 보면

●운수:조금 부족하고 더디게 하는 것같이 보여도 너무 몰아

붙이지 마세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금전:얼마나 느긋하게 잘 참아내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이득의 차이가 클 것입니

다. ●애정:어찌 보면 자잘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일상을 챙겨주는 마음에서

서로간의 정이 더 돈독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4, 7일 길일. 3, 6일 주의.

양띠 |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운수: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추진하세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이라도 도전해야 후회가 없

습니다.  ●금전: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조금씩 수입

이 증가할 것입니다. ●애정:마음이 가다가도 자꾸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81. 69, 57, 45, 33, 21년생은 3, 6일 길일. 5, 7일 주의.

닭띠 | 희망의 끈을

●운수:자신의 몸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육체적으로 건강

해야 마음의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금전:욕심만으로 무리하게

목표를 잡았다가는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 집중

해야 합니다.●애정:마음이 편치 않으니 힘이 듭니다. 남의 잘못은 쉽게 용서하면

서도 정작 가까운 가족의 허물은 용서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 5일 길일. 1, 7일 주의.

원숭이띠 |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

● 운수:온 열정을 다 바쳐서 일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신경 쓴 만큼 좋은 결과가 따라줄 것입니다. ● 금전:남을 믿고 맡

기기에는 그리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수익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이해하는 시선으로 보니 걸리던 것이 다 사라집니다

.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 상대에 대해 품는 마음도 관대해지겠습니다.

82, 70, 58, 46, 34, 22년생은 3, 7일 길일. 5, 6일 주의.

개띠 | 이해하는 시선으로

● 운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것 같아 애쓴 보람도 없고

기운이 빠지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 금전: 바라는

만큼의 수입이 아니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재물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

지만 적게 들어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 애정: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마세

요.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83, 71, 59, 47, 35, 23년생은 5, 6일 길일. 1, 7일 주의.

돼지띠 | 주위를 잘 살펴야

문화/연예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연기 천재들이 영화 속에서 20년

만에 재회했다. 두 사람은 각자 자

신들이 맡은 배역들이 상대와 맺

었던 관계를 실제 자신들의 관계

에 비교했다. 전혀 다른 성향을 갖

고 있지만 같은 꿈을 꾼다는 두 사

람의 오랜 우정이 빛났다.

'천문: 하늘에 묻는다'는 조선의

조선의 하늘과 시간을 만들고자

했던 세종(한석규 분)과 장영실(

최민식 분)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

린 작품이다. 한석규가 역사상 가

장 위대한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

을 연기했고, 최민식이 천재 과학

자 장영실을 연기했다.

최민식과 한석규는 영화 '쉬리'

이후 무려 20년만에 '천문: 하늘에

묻는다'로 만났다.

최민식은 한석규와 '쉬리' 이후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것에 대해 "

엊그제 본 것 같다. 길다면 긴 세

월, 짧다면 짧은 세월, 아니 짧진

않다. 우리 (한)석규를 처음 봤을

때 '쉬리' 이전, 학교 다닐 때로 돌

아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 했지만 다른 데 한 눈 안

팔고 이 동네에서 어기적어기적

뒹굴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나이

를 먹어서 같이 만나서 작품을 하

는구나.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짠하

기도 하고 보람도 느껴진다"고 설

명했다.

또한 "작업을 하면서 좋은 사람

을 만났다. 우리 일도 다 사람 만

나는 일이다. 좋은 동료를 세월이

흘러도 또 만나 작업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게 느껴졌다"고 덧붙였

다.

한석규는 최민식과 함께 대학

을 다녔던 시절을 언급하며 오랜

인연과 우정을 강조했다. 두 사람

은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선·

후배 사이다. 그 뿐 아니라 그는 연

출자인 허진호 감독과는 '8월의 크

리스마스'에서 좋은 호흡을 보여

준 바 있다.

한석규는 "오늘 제작발표회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 든든하다. 편

안하다. 원래 제작발표회는 불편

하고 긴장감도 있었는데 오늘은

전혀 그런 게 없구나 그 생각을 하

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벌써 30년이 됐다. 형님 본

것도 내가 83학번 때였다. 83학번

이면 내가 만 19세가 안 됐을 때"

라며 "형님과 나는 같은 꿈을, 연

기라는 꿈을 20세 전후쯤에 해서

꿨다. 같은 연기관,  그것을 갖고

서로 기다리고 있었다. 한 작품 더

만나기를 그게 조금 오래 걸렸다.

근 시일 내에 또 같은 작품에서 뵙

고 싶다"고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

다.

최민식은 장영실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 "그 업적을 이루기까지

두 사람의 인간 관계가 내 관심사

였다. 어느 책에도 어느 누군에데

서도 전해 들은 바가 없다. 글을 읽

은 적이 있다. 세종의 등에 난 욕

창을 장영실이 입으로 고름을 빨

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보통이 아

니다"라고 밝혔다.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이후 다

시 한 번 세종대왕 역할을 맡은 한

석규는 "(세종대왕 역이)이번이 2

번째다. 연기하면서 그런 경우가

드물텐데 나 같은 경우는 기쁜 일

이다. 이번에 더 하게 됐다"고 말

했다.

eujenej@news1.kr

'천문' 최민식·한석규, 20년만에 재회한 천재들의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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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10/1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9/20

벨몬트에 있는 세탁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타운터 파트타임 1명, 풀타임 1명.

T. 617-309-6140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10/25

Colors Hair and Nails Spa 매매, 11년된 비즈니스

단골 손님 다수 확보, 오너 은퇴

T. 413-267-0195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트로

트 신인 가수 유산슬(유재석)이 더블

타이틀 곡 '사랑의 재개발' 뮤직비디오

를 공개했다.

유산슬은 27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

계된 MBC '놀면 뭐하니?-뽕포유' 깜

짝 라이브 방송에서 '사랑의 재개발' 뮤

직비디오를 본 후 "이렇게 멋있게 나올

줄 몰랐다"고 감탄했다.

그는 이어 "이 뮤직비디오도 딱 1시

간 촬영했다. 감독님들이 촬영하면서

도 더 이상 기회는 없다 했다. 딱 3~4번

에 끝내야 해서 한 건데 댄스팀 여러분

도 고생 많으셨다. 이분들께도 감사드

린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저도 좀 놀랐는데 '합정역

5번 출구'와 '사랑의 재개발'을 어린이

들도 좋아하더라. 따라부르고 춤도 추

시는 분들도 계시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작곡해준 작곡가 분들

감사드린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제가 곡을 받았을 때도 그렇지

만 정신 없이 모든 걸 했다. 지금도 정

신이 없는데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께

불려지고 들으시니까 기분이 좋다"며 "

오다가 심심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

합정역 5번 출구'가 나오더라. 깜짝 놀

랐다"고 털어놨다.

유산슬은 "유산슬 많이 키워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유산슬 굿즈를

갖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뿌듯

해 하면서도 제작진에게 "CD 얼굴 너

무 붉게 나온 거 아니냐. 얼굴이 단풍색

이다.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얼굴

이 단풍색이냐. 너무 신경 안 썼네"라

고 타박했다.

aluemchang@news1.kr

유산슬 "<사랑의 재개발> MV, 이렇게 멋있게 나올 줄 몰라"

故 구하라, 오늘 오전 발인식 엄수…납골당은 분당 스카이캐슬
(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자 = 고(故

) 구하라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유족들이 참

석한 가운데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발인

식이 치러졌다.

구하라 측은 "조문 일정 이후에 고인을

추모하고자 멀리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과, 조문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납골당

정보를 전달드린다"라며 분당 스카이캐

슬 추모공원에 고 구하라의 납골당이 마

련될 것임을 알렸다. 

구하라 측은 이어 "안타까운 비보에 함

께 슬퍼해 주시고 추모해 주신 모든 분들

께 감사드린다"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

을 빈다"라고 전했다.

앞서 구하라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 자

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당

시 구하라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

모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타

살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부검을 하지 않

기로 했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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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이맘때였다. 한국을 방

문중이었다. 마침 아내와 아이도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 잘되었다

싶어, 식솔들을 이끌고 서울고궁

나들이에 나섰다. 다시 가보고 싶

었고 아이에게 보여주자고 했다.

걷고, 둘러보고, 냄새를 맡고 싶은

심산이었던 거다. 

늦은 가을, 흐린 날 창덕궁은 을

씨년스러웠다. 하지만 또다른 풍

광이었고, 담장밖과는 완연히 다

른 정적의 세상이었다. 소음은 물

론, 자동차소리도 없었던 거다. 보

슬비 뿌리는 소리까지 귀에 잡혔

고, 발자욱 소리마저 조용했다. 낙

선재는 창덕궁안에 있다. 

낙선재 앞 너른 마당에 도달했

다. 그런데 정경은 눈에도 낯설지

않았다. 아아, 기억속에 깊히 각인

되었지 싶었는데, 자동차 차고를

만났던 거다. 눈길을 잡은 건 고급

스러운 앤틱 자동차 였다. 내가 여

섯일곱살 코흘리개 촌아이일 적

에 경이롭게 쳐다 봤던 자동차였

던 거다. (고종과 순종임금이 탔

다는 승용차였다. 이미 다른 곳으

로 옮겨졌다고 했다.) 내 아이야

심드렁하게 스쳐 보는듯 했다. 

낙선재 안에는 현판이 여럿 있

다고 했다. 내가 창덕궁을 둘러볼

적에는 눈에 띄이지 않았다. 당연

히 현판글씨들을 놓쳤다. 놓친 다

음에 더 갈증이 나는데, 많은 현판

중 하나다. 유재留齋. 이제야 책을

통해 들여다 봤다. 추사의 작품이

며 제자에게 보내준 글씨였단다.

힘찬 글씨체가 일품임에 틀림없

다. 보고 읽을 수있는 안목이야 있

을리 만무하다. 하지만 해제의 뜻

은 아득히 깊다. (내스스로 뜻을

새기기로 했다. 만용이며 오역일

수도 있겠다.)

재능은 남겨 하늘로 돌려보내

고 留不盡之巧, 以還造化

녹봉도 남겨 나라(조정)에 돌려

보내며 留不盡之祿, 以還朝廷

재산 역시 남겨 사회(백성)로

돌려보내고  留不盡之財, 以還百

姓

(받은) 복도 남겨 자손에게 내

려 보낼 지니. 留不盡之福, 以還子

孫

(阮堂題, 완당 김정희가 쓰다)

창경궁은 창덕궁과 담하나로

붙어있다. 창경궁이 동물원인 창

경원일적이다. 나역시 어릴적에

창경원을 구경했던 적이 있다. 그

많은 다른 짐승은 모르겠다만 코

끼리 만큼은 기억한다. 코끼리는

썩좋은 사진배경이었기 때문이다

. 그 코끼리는 아직도 건재한가?

아마 너무 늙어 이미 죽었을 게다

. 환갑진갑을 모두 넘겼을 테니 말

이다. 참 그 코끼리를 들여온건 삼

성이라 했다. 적지 않은 금액을 들

였을텐데, 없는 국가재정에 손 벌

릴 곳은 기업 밖에 없었던 모양이

다. 당시에도 삼성은 재산을 사회

에 환원했다 해야할까.

연애할적에 나는 아내와 덕수

궁에 이따금 갔다. 사진도 찍었는

데, 지금처럼 늦은 가을이었다.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

아가 5:14)

한담객설閑談客說: 창덕궁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대 대신에 감사를 연습하자

721회 

우리는 가까울수록 바라는 마음이 큰 가

보다.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의 기대감 그리고 자식이나 부모에게서의

기대감 등, 또한 가장 가까운 친구에서의

기다림이 있다. 사람마다 성격의 색깔과

모양이 있겠지만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

는 틀렸어!'라고 얼마나 많이 마음에서 내

뱉었는지 모른다. 어느 한 날, 교회에서 목

사님의 주일 설교 중의 얘기이다. "기대 대

신에 감사를 연습하자"라고 말씀 중 여담

으로 들려주신다. 마음에 깊은 묵상의 말

씀이 되었다. 그렇게 마음에 깊이 남아 그

후로 나의 삶의 큰 방향과 가치관을 제시

했으며 내 인생에도 큰 디딤돌이 되었다.

친구에게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이

들과 나눌 때는 '준 것으로 만족하리라' 생

각을 하며 살지만, 때로는 그 마음 깊은 곳

에는 친구에게서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고

백한다. 바라고 무엇을 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너는 나를 위해 이렇게는 할 수 있

었는데...' 하는 아쉬움의 마음이 남는 것이

다. 이 마음을 얼른 알아차리고 씻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마음이 오래가서

앙금이 남으면 섭섭함이 되는 것일 게다.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리학

전문가들의 한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한다. '

기대'를 하게 되면 '보상'에 대한 마음이 들

게 되고, 그 마음에 충족이 없으면 '원망'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변

화/변덕'을 요구하는지 모를 일이다. 늘 마

음을 씻고 묵상(명상)으로의 여행을 매일

연습 해야 할 것이다. 내게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는데 주어야 할 대상이 없다고 생

각하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무엇보다도

내게 줄 것이 있는 것이 첫째의 감사이고

줄 사람이 있는 것이 둘째의 감사인 것이

다.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다. 이 넓은 세상에서

나를 끔찍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친구가 곁

에 있다는 것은 더 없는, 아마도 더 없을 축

복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인 것이

기 때문이다.

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

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 내게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슴이 '감사'이고, 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 더 없

을 '큰 감사'인 것이다. 타고난 마음은 늘 저

울질을 하고 있다. 나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가슴에는 '두 마음'이

늘 저울질을 하는 것이다. 맑고 밝은 마음

이어야 이 저울질의 눈금을 확실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말갛고 밝은 마음의 빛으로

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혜안이 열리

리라. 감사의 마음을 갖다 보면 매일의 생

활 속에서 감사의 일이 생기곤 한다.

이미 마음에서의 감동이 출렁이기 때문

이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생

명을 가진 우리들(사람과 자연, 동물, 생물

등)의 숨소리를 가만히 귀 기울이면 감사

하지 않을 것이 그 무엇 하나 없음을 깨닫

게 되는 것이다. 너무도 세상에는 볼 것이

많아서 귀로 들을 것들이 많아서 그만 그

마음의 깊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놓쳐버리

고 잃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다. 조용히 혼

자만의 묵상(명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

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묵상의 시간

이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찌 나 아닌

남을 안다 말할 수 있겠는가?" 어느 대중

가수의 유명한 노랫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말이다.

내 속에서 요동치는 나의 또 다른 내 모

습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다면 다른 사람

의 부족함이나 잘못을 어찌 탓만 할 수 있

을까. 그저 어우러져 나눠 가는 '세상살이'

에서 만난 것으로 감사하는 오늘인 것이다

. 나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감싸주고 품

어주고 이해해주는 가족이 있고 친지가 있

고 친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다면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의 단점을

약점이라 여기지 않고 이해해주고 배려해

주고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른 것임을 인정해주면 내 마음도

편안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이리라.

'기대'의 마음에는 이미 '욕심'의 마음이

들어있다. 진정 내게 있는 것들이 어찌 내

것일까 참으로 너무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를 만난다. 셀 수 없는 나의 욕심들

속에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어찌 내 혼자

의 힘으로 될까. 하늘이 주시는 그 사랑으

로 내 마음이 열린 것을 나중에야 깨닫는

것이다. 오늘에 만난 사람들과 함께 만나

고 나누고 누릴 수 있다면 더 없을 행복인

것이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다 보면 실

망도 커지기에 기대보다는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자.

감사의 마음을 열어 나눌 수 있다면 아마

도 기대의 마음은 저절로 녹지 않을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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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생활을 공

유하고, 얽혀서 살지만, 사실 얼굴은 보이

지 않는다.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스쳐가는 것 뿐이다. 20년전의 자

주 어울리던 직장동료의 이름은 기억이 나

지 않지만, 그 동료의 이미지만 남아 있는

것이다. 이것이 특히 심한 나는 가끔 마트

에서 눈인사하는 사람에게 맞인사는 하지

만, 그 사람이 동료였는지, 부동산 에이젼

트였는지, 손님어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끔은 반가운 손님에게 인사를 했더

니, 사람 잘못 보았다고 어색한 경우도 종

종있다. 그런데.. 이 지인의 얼굴은 이제 어

디서든지 알아볼것 같다.

인종차별, 이민자 차별, 성차별이 휭휭하

는 요즘이다. 이 차별의 마음이 보수, 진보,

기독교, 이슬람을 망라하고 존재한다. 백인

친구는 나에게 이민법의 강력규제와 엄격

함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 친구에게 불법

이민자는 히스패닉과 동일한 이미지 였다.

즉, 모든 히스패닉은 불법이민자 또는 그 친

척일거라는 신념이 있었다. 이 백인친구는

이런 이유로 어떤 히스패닉을 만나던 부정

적 시각으로 문제점을 찾으려하고, ‘혹시

라도’가 아니라 ‘역시나’로 결론을 맺

고 있었다.

이 백인친구의 어두운 마음을 열수 있는

열쇠는 하나 뿐이다. Empathy, 딱히 한글

로 번역이 안되는 이 단어의 뜻은 ‘감정이

입, 상대의 측 시각의 공감, 동질감’ 이라

하겠다. 내가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

볼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

는 것이다. 이 백인친구는 히스패닉 친구가

없다. 단 한번도 히스패닉의 시선으로 세상

을 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하비 밀크는 1977년 샌프란시스코 최초

동성애 시의원이 되었다, 아니 미국내 최초

동성애 공직자로 선출되었다. 그의 가장 큰

사안은 동성애차별방지 법안 통과였다. 그

는 많은 지지자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동성애자라면, 그대들의 부모.형제에게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대들의 부모.형제

에게 동성애는 추상적이고 추악한 문제입

니다. 그들에게 그 문제가 바로 그들이 사

랑하는 당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

다” 실제적으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문제의 본질이 달리 보인다.

나 또한 동성애를 부정적, 혐오스럽게 생

각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많은 동료들과

친하게 되었다.

동성애 동료와 일로 인해서 알게 되었고,

그의 친절함도 알게 되었다. 반면, 보수 백

인 동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항상 우리 동

양인.히스패닉 동료들을 무시하고 가르치

려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몇년을 지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동성애자들에 대한 개인

적 혐오가 측은함으로 변했다. 만일 배가

침몰해서 내가 동성애 동료와 보수백인 동

료중 한 명만 구할수 있다면, 과연 누구에

게 손을 내밀지 주저하지 않을것 같았다.

백인우호자, 나찌, KKK 단원들은 단연

코 아는 흑인.유태인 친구가 없다. 동성애

혐오자들은 아는 동성애 친구가 없다. 동양

인 비하 백인들은 아는 동양인 친구가 없다

. 반이민법자들은 아는 이민자 친구가 없다

. 그래서 그 시각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나를 이해해주길 바란다면, 나를 알게 해

줘야 할것이다. 또한 저쪽의 시각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상대도 이해가 쉬울수 있다

. 부동산에서도 셀러와 바이어가 종종 추상

적 ‘돈’이라는 문제로 대립된다.

셀러는 바이어가 무조건 자신의 ‘돈’

을 노린다고 믿고, 바이어는 셀러가 터무니

없이 자신의 ‘돈’을 강탈한다고 생각하

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상대의 시선에서

볼 필요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Empathy만이 유일하게 마음

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마음을 푸는 열쇠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

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

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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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월주 김용춘은 당대의 화랑도 중에서 가

장 사표師表가 된 이화랑과 문노로 부터 음률

과 무예 그리고 학문을 전수받았다. 한편 진흥

왕의 딸로 등장하는 용명공주는 여기에서만

잠시 나온다. 진흥왕의 딸로 김용춘의 손윗누

이라면 용명의 어머니는 지도이다. 그리고 용

명은 진흥왕 사후 진평왕을 섬겼다. 여기서 주

목해볼 부분은 ‘공의 처지를 열심히 도와 풍

월주의 지위를 얻게했다’ 는 기록이다. 579년

진지왕은 어머니 사도태후와 노리부 등에 의

해 ‘황음무도荒淫無道’ 하다 해서 폐위되

었다. 그리고 곧 1개월 후 사망하였다(579년8

월24일, 화랑세기에는 ‘전군열기殿君列記’

을 인용했다면서 폐위되어 유궁幽宮에 3년간

살다가 붕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아

들(들)은, 즉 용수와 용춘은 ‘폐족’ 의 후손

으로 성골에서 족강族降되었을 가능성이 크

다. 후일 진골의 신분으로 첫 왕위를 계승한 김

춘추가 김용춘의 아들이기에…, (화랑세기에

는 김용춘이 용수의 아우인데, 용수가 요절한

후 용춘이 형의 부인 천명공주와 결혼하면서

조카 김춘추를 양아들로 삼았다). 또 화랑세기

에는 용수가 용춘의 형인데 정확하게 누구의

아들인지는 알 수 없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용춘공의 형인 용수전군龍樹殿君은 혹은

동태자의 아들이라고 하고 혹은 금태자의 아

들이라고 하는데, 그 진실은 알 수 없다.] 

동태자는 진흥왕의 장자 동륜태자이고, 금

태자는 차자 진지왕이다. 즉 용수와 용춘이 형

제인지 사촌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

런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용수와 용춘

이 동일인으로 나온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

가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하지만 삼국사기를

좀더 자세히 보면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

먼저 삼국사기 권5(신라본기 5, 654년3월), “

태종무열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춘추다.

진지왕의 아들인 이찬 용춘龍春(혹은 용수龍

樹라고도 함)의 아들이다. 어머니 천명부인은

진평왕의 딸이다. 왕비는 문명부인으로 각찬

서현舒玄의 딸이다.” 이 기록은 동일인으로

보인다. 다음도 삼국사기 신라본기(진평왕 44

년, 622년)의 기록이다. “이해 2월에 이찬 용

수를 내성사신內省私臣으로 삼았다.” 이찬

은 신라 17관등에서 2등급이다. 그리고 7년 후

진평왕 51년, 629년의 신라본기 기록을 보면 “

이해 가을 임금이 대장군 용춘龍春과 서현, 부

장군 유신庾信을 보내 고구려 낭비성娘臂城

을 쳤다.” 여기에는 용춘이 전시에 임시로 임

명되는 대장군으로 출전했지만 당시의 관위

를 알 수 없다. 같은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에 보

면 “건복建福46년 기축 가을 8월, 왕이 이찬

임말리任末里와 파진찬 용춘龍春과 백룡白龍

, 소판 대인大因과 서현舒玄 등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 낭비성을 치게 했다.” 건복

46년은 기축년이고 629년이다. 즉 위의 본기에

서 인용한 내용과 같은 기록이 김유신열전에

실려있다. 낭비성 전투 당시 임말리가 총사령

관, 용춘과 서현 등이 부사령관이었다. 파진찬

은 4등급, 소판은 3등급의 관위였다. 622년의

이찬 용수와 629년의 파진찬 용춘이 다른 이름

(인물)과 낮은 관위로 등장하고 있다. 과연 7년

후 관위가 강등되었을까? 진지왕의 후손들은

용수와 용춘 그리고 도화녀에게서 태어난 서

자 비형랑의 세 아들이 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용수와 용춘은 동일인이고, 비형랑

마저 용춘의 신비한 능력을 설화로 기록했다

고 보고 있다. 먼저 삼국유사(권1 기이2 도화

녀 비형랑)에 실려있는 진지왕과 도화녀의 사

랑, 그들의 아들인 비형鼻荊의 출생 내역을 간

략하게 추려보면 <제25대 사륜왕의 시호는 진

지대왕이다. 나라를 다스린지 4년만에 정치가

어지럽고 음란하여 국인들이 폐위시켰다. 이

보다 앞서 사량부에 사는 서녀庶女의 딸 도화

녀가 아름다워 상관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도

화녀는 여자가 지킬 일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

는 것이라며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에 왕이 너

를 죽인다면 어찌 하겠냐고 했지만, 차라리 죽

음을 택하지 임금이라도 자신의 정조는 뺏지

못할 것이라 했다. 그래서 임금은 다시 남편이

없으면 되겠느냐고 하니 도화녀는 그렇다고

했다. 그리고 도화녀는 집으로 왔다. 이 해에

왕은 폐위되어 죽었고, 3년 후에 도화녀의 남

편도 죽었다. 그 열흘 후 밤중에 진지왕이 도

화녀를 찾았다. 네가 옛날이 승낙했듯이 남편

이 없으니 되겠느냐고 물었다. 도화녀는 부모

의 허락을 받고 입방을 하였다. 그리고 왕은 7

일간 머물고 갑자기 사라졌다. 그간 오색 구름

이 항상 집을 덮고 향기가 방 안 가득했다. 그

리고 도화녀는 임신을 하였고 달이 차서 해산

할 무렵 천지가 진동을 하였고 사내아이가 태

어났는데 그가 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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